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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피지컬 AI 확산을 지원할
‘무선전력전송 실환경 테스트베드’ 본격 가동

- 10.1.(목) 무선전력전송 실환경 테스트베드 개소식 개최
- 전기차·로봇 등에 적용되는 중·대출력 무선전력전송 기술의 실증·상용화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1일(목) 오전 11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북대학교 

달성캠퍼스에서 「무선전력전송 실환경 테스트베드」 개소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을 비롯하여 

대구광역시 인공지능혁신성장실장, 경북대학교 총장과 무선전력전송 

산·학·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최근 인공지능이 디지털 공간을 넘어 로봇, 자동차, 제조설비 등 현실 

세계에서 직접 움직이고 작업하는 피지컬 AI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기에 

필요한 에너지를 사람의 개입 없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무선전력전송 기술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산업 수요에 대응하여 2022년 전기차 무선충전용 

85㎑ 대역을 공급하고, 2023년 11㎾ 이하 전기차용 무선충전기, 2025년 

1㎾ 이하 산업용 무선충전기의 허가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왔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에 더해 기업이 개발한 무선전력전송 기술을 실환경

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2024년 지자체 공모를 통해 대구광역시와 경북

대학교를 사업수행 주체로 선정하고, 「무선전력전송 실환경 테스트베드」 

구축을 추진하였다.

  테스트베드는 공장·물류시설 등을 모사한 실내 시험공간과 자동차·로봇 

등의 무선충전을 시험할 수 있는 실외 시험환경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전력변환장치, 송·수신패드, 배터리, 통신장치 등 무선충전 시스템에 필요한 

장비를 모두 갖춰, 기업이 시스템 전체를 별도로 구축하지 않아도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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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한 송·수신패드 등 개별 부품·제품만을 교체·연계하여 성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공급, 제도개선, 테스트베드 구축 등 무선전력전송 

산업의 전주기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 성과가 제품화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실증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관련 기술기준 및 

제도개선, 국내·외 표준화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테스트베드 개소가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를 실제 

제품과 사업으로 연결하고, 무선전력전송 기술의 산업 현장 적용을 앞당기는 

든든한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무선전력전송 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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